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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도심의 광역적 정비를 통해 차질 없는 주택공급 추진
-한 총리,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현장 점검 ... 규제개선 등 사업 활성화 노력 주문 -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22일(수) 오후,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

있는 흑석 재정비촉진지구를 방문하였다.

     * (참석) 국토부 주택토지실장, 서울시 주택정책실장, 동작구청장 등

 ㅇ 이번 방문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주택이 밀집해 서울시 내 낙후 

지역으로 꼽히던 흑석 지역이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

통해 사업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

  ※ 재정비촉진지구 : 도시의 낙후 지역에 여러 정비사업(재건축, 재개발 등)을 하나의 광역적 

계획에 따라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며, 기반시설 국비 지원,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

《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개요 》

◇ (위치)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84-10 일원

◇ (사업면적 /기간) 901,991㎡(11개 촉진구역) / ‘06년~’25년

◇ (도입시설) 주거, 문화, 공공청사, 커뮤니티 시설, 학교 등

   *  주거 535,438㎡(13,520세대), 기반시설 291,355㎡, 기타 75,197㎡

□ 한 총리는 “정부는 주택 270만호 공급계획 이행을 위해 신도시 조성과 

함께 원도심에도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것”이라고 밝히며,

 ㅇ “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여줄 뿐만 

아니라 주택공급의 기반이 된다”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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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이어, “정부는 노후된 원도심의 광역적인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 

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,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문턱을 낮추고 용적률 

완화,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 지구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

늘려가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
     * 도시재정비법 개정(‘24.4.27 시행) : ① 지구지정 요건 완화(최소면적 50만㎡ → 10만㎡),

② 사업특례 확대(용적률 법적상한의 1.2배 적용, 기반시설 국비지원 확대(최대 50% → 70%)),

③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범위 확대(도심복합사업, 소규모재개발, 주거재생혁신사업 추가)

 ㅇ 아울러, “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, 규제개선이나 정부가 더 지원할 

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”고 주문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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